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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토끼의 해’

입니다. 

우리 옛 설화에서 토끼는 백수 중 가장 작고 약하

지만, 임기응변이 강하고,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 나가는 동물로 등장합니다. 

새해에는 그런 기운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3년간 전세계는 코로나19 전염병의 대유행을 

겪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오래갈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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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전히 나라 밖으로는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속되는 인플레이션과 악화되는 경

제상황 같은 새로운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 80억 인구 중 1%에도 못 

미치는 인구 5천여만 명으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강국을 이루었으며, 군사력 기타 국력 또한 세계 최상

위권에 이를 정도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력은 국민 여러분의 굳센 의지와 단결된 힘, 

그리고 수많은 위기를 헤치며 축적한 경험과 지혜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창립 3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

니다. 그 동안 헌법재판소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들을 충실하게 재판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헌법

재판소에 대한 기대와 신뢰, 그리고 사랑이 있었던 덕분

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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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민들께서 부여하신 헌법재판에 대한 

권한을 통해 우리 사회가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영삼굴(兎營三窟)”, 영리한 토끼는 위기에 대비해 

굴을 세 개 만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토끼의 해를 맞아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에 대한 

새로운 요청을 미리 내다보는 한편, 급변하는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국민의 삶 속에서 

온전히 구현하여,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한 

걸음에 동참하여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 4 -

저를 비롯한 헌법재판소 구성원 모두는 국민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힘써, 사랑받는‘최고의 헌법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든 개인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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